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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은행권, 헝가리 은행세에 대한 우려 표명

□ 유럽은행권은 헝가리 신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부과할 은행세는 과중한 측면이 

있으며, 궁극적으로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. 

   o 헝가리 신정부는 3.8%의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, 보험회사, 기타 

금융기관들로부터 금년 중 8억5천5백만 달러의 은행세를 거둬들일 계획이며, 내

년에도 동일 규모의 은행세를 거둬들일 예정이라고 밝힘. 

   o 그러나 유럽은행들은 헝가리 은행들에 부과될 5억1천3백만 달러의 은행세(금융

권 전체 은행세 중 60%에 해당)는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본적정성을 취

약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은행세를 도입한다면 다국적 은행들의 은행

세는  중복해서 지불될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함. 

□ 헝가리의 은행세 도입은 IMF가 지원하는 2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과 외국은행

의 헝가리 국채 보유에 대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국내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 은행

세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. 

   o 금번 재정적자의 원인이 국내 은행들의 무리한 외평채 발행에 있다는 지적이 다

수를 이루는 가운데 신정부의 은행세 도입이 2/3의 국회 지지를 받음으로써 헝

가리 국내은행들의 반발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. 

□ 블룸버그는 헝가리의 은행자산 대비 0.6% 은행세 도입은 독일, 프랑스, 영국, 루

마니아, 슬로바키아 등의 유로지역과 미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

에 은행세는 향후 국제 금융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논평함. 

   o 미국은 ‘은행자산-소매예금‘ 대비 0.15%를 부과하여 향후 10년간 900억달러의 

은행세를 거둬들일 계획이며, 영국은 2010년에는 자산대비 0.04%를 부과하여 

20억파운드 이상의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2011년에는 세율을 0.07%로 상향 조

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.   

   o 그러나 일본과 캐나다는 이와 같은 은행세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. 

(Financial Times 7/5, Bloomberg 7/5)


